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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를 통한 무선랜 연결이 일상화됐으나 취약한 

보안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안전문가들은 

와이파이 연결의 비밀번호를 푸는 것은‘해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손쉬운 일이라고 설명한다.

지디넷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검색해 보면 와

이파이 접속 비밀번호를 해킹해 알려준다는 앱들이 등

록돼 있었다.

이들은 무선랜 공유기의 와이파이 접속용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것처럼 여러가지 시스템 명령어 화면을 띄운

다. 대부분은 실제 해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장난치기 위해 해킹한 것과 비슷한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친다. 그러나 일부 앱의 경우 실제로 여러가지 문자, 숫

자 조합을 입력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기능을 갖고 있

기도 하다.

이런 유형의 앱들은 각각 100만 건 이상 다운로드수를 

확보하고 있다. 와이파이 해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

를 반영한 결과다.

문제는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뚫기 위해 별다른 해

킹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는 지금은 마켓에서 사라졌지만 한때 한국에서는 

‘와이파이 비번모아’라는 앱이 유행을 탔었다. 이 앱

은 공장초기화 상태로 출고된 무선공유기의 비밀번호

를 알려주는 앱이다. 처음 개통한 휴대폰의 비밀번호가 

‘0000’로 설정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채 무선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한 보안전문가는 와이파이 암호화에 사용되는 WEP, 

WPA, WPA2 등의 암호화 방식은 순서대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며 이 중 WEP의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은 해

킹 방법이 공개된 상태 라고 밝혔다.

심지어 영문, 숫자 등으로 이뤄진 단어를 무작위로 대

입하는 기초적인 툴만 있으면 쉽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문, 숫자 조합을 무작위로 입력해 비

밀번호를 알아내는 브루트포스어택(무차별대입공격), 

123456789와 같이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쉬운 비밀

번호 조합을 대입하는 딕셔너리어택 등으로 비밀번호

를 알아내는 일이 가능하다.

보안전문가들은 와이파이에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8자리 이상 비밀번호

를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취하는 등 사용자 

스스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 풀기 ‘누워서 떡 먹기’


